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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백두대간수목원, 극지환경실용화센터와 
종자·식물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

   

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지속가능한 식물자원 보전을 위해 극지연구소  

와 손을 맞잡았다.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5월 2일 국립백두

대간수목원과 극지연구소 극지환경실용화센터가 종자 ‧ 식물 분야 연구 

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  협약내용은 ▲종자·식물 분야 기후변화 및 극지환경 적응 연구 협력 

▲종자·식물 보전을 위한 교육 협력 ▲극지환경 유전자원(종자·식물)의 

공동 수집 및 중복 보전 ▲학술지, 도서 출판 등 공동 발표 등을 담고 

있다.

 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내외 산림생물자원의 

보전업무와 극지환경실용화센터는 전기․전자, 기계․화학, 바이오산업의 

실용화·산업화 지원 등 유기적 연계를 통해 종자‧식물 보전을 수행할 

계획이다.

 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“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국가 

식물자원의 보전‧연구 활성화가 이뤄지고, 더 나아가 극지환경 자원 



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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